동경교회 청소년부 연극

2007년 12월 

Scene1
 
종: 딩동댕동
학생들 시끄럽다…
 
주인공:아~ 정말 미치겠다 이번 시험 진짜 망했어
친구1: 진짜? 몇 점인데?

주인공: 78점…..
친구:야! 이씨 너 죽을래? 난 64점 이거든?
주인공: 야 너는 위기감도 없냐? 나 대학 어떻게 가? ㅜㅜ
친구: 괜찮아 임마~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
주인공: 긍정적? 넌 엄마한테 안혼나?
친구: 응 우리 엄마 나 이미 포기했어……ㅋㅋㅋㅋ
 
친구2: 아이 씨! 나 시험 망했어! 어떻게? 내 인생은 왜 이따구지?
주인공: 왜? 몇 점인데? 네가 웬일이냐? ㅎㅎㅎ
친구: 94점….ㅜㅜ 아! 짜증나 3개나 틀렸어!!!!
친구1: 너 죽을래!? 야 재는 좀 맞아야 되! 때리자!
친구2: 우리 엄마는 1점에 세대씩 때려…… 골프 체로…
친구1: 우와…. 좀 심하다……
주인공: 아~ 내 부모님은 나 엄청 믿고 있는데……. 실망 시켜드리기 싫어…..
친구2아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?
친구1 이 자식은 매사에 부정적이야……
 
학생1: 선생님 떴어!
학생들 또 시끄럽다
선생님: 얼른 자리에 앉아!
 학생2 차렷 경례!
선생님: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 성적이 많이 떨어진 거 같은데…… 어떻게 된 거죠?
학생3: 너무 어려웠어요ㅜㅜ
학생1: 선생님 진짜 너무해요! 
선생님: 모가 너무하다는 거죠? 분명 말했죠? 시험 공부 열심히 하라고……
학생2 수업시간에 배우지도 않을걸 내시다니!
선생님: 그 정돈 예상하고 공부했어야죠 어떻게 초끈이론 도 모르죠?
학생1: 배우지도 않았잖아요?!
친구1: 맞아요!
선생님: 여러분 진정하세요…. 
학생3: 선생님이라면 진정 하시겠어요?
선생님: 조용히 해!!! 내말이 말 같지가 않아?! 앙?!! 그런거야?!
…….
선생님: 이놈들 정신상태가 글러먹었어 너희는 그따구로 해서는 대학도 못가 알아?!
선생님: 어쨌든 너희 전부다 부모님한테 성적표 싸인 받아와!!! 
학생들: 침묵……
선생님: 대답안해?! 
학생들: 네!!!!
선생님: 자~ 그럼 여러분~ 좋은 하루 보내도록 하세요^^
칭구1: 저 인간 싸이코 아니야?
친구2: 아 몰라! 어떡하냐 성적표에 싸인 받아야 되 ㅜㅜ
주인공: 아씨 미치겠네….

친구4: 야 기분도 꿀꿀 한데 후배녀석들이나 괴롭힐까?

친구2 좋지 야 같이 가자

주인공: 아… 알았어

화장실

후배2명이 걸어 간다

후배1 안녕하세요 선배님^^

후배2 안녕하세요 선배님^^

주인공: 야 재네 는 너무 착하잖아~

친구:그… 그래

후배3: 인사도 안하고 그냥 지나친다……
친구3: 이 선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악한 영혼아! 일루 와봐

친구2 이자식이 말이야 선배에 대한 예절을 개념의 정석으로 수1부터 적분미적분까지 세세하게 과외해 줄까?!?~

후배3 (껌을 씹으면서 아주 대서롭게 선배들을 본다)
친구 4안되겠다 이 자쓱 패자

후배3 멋지게 물리친다

후배3: 나는 동경한국교회에서 토요일마다하는 호신술을 박진수 선생님께 지도 받고있다. (관중을 보면서)

친구3: 모? 교회 호신술?! 쳇! 야 튀어!

선배3명이 지나간다

친구,주인공,친구2,친구3,친구4: 안녕하세요 선배님

선배1: 어쭈?! 누가 선배 앞에 멋진 안붙이래?!

선배3: 시험도 못봤는데 이놈들이나 좀 패자

선배2: 인사 똑바로 못해!? 요 쉐키들아?! 

친구4: 아앙~ 선배님들 이러지 말아주세요

선배3: 어쭈 이놈봐라~ 선배한테 반항하는거야?

친구3선배님들 너무 하셔요!! 정말!! 이건 인권침해에요! 타당성..

선배2 : 닦쳐
친구3 넵 ㅈㅅ합니다

선생님: 여러분 이게 모하는 짓인가요! 고3들! 정말 실망이에요 선생님은 가슴이 아파요!

선배: 선생님 우리일 상관하지 말고 저리 가슈! 남은 학교 생활 곱게 곱게 보내게!

선생님: 전 선생으로서 저의 제자들을 이렇게 내벼려둘순 없어요!

선배2 가라고!!요!!

선생님: 꺄악~!~

친구3 저인간 진짜 싸이코맞아…..

선배2: 어이 오늘 내가 너희 교육 시키기 전에 교육비 좀 받자! 있는돈 다 꺼내

선생님 다시 등장한다 이미지가 많이 틀리다

선생님: 요 쉐키들좀 보소! 너희들은 호신술 꽁트 처리 감이다!

후배 쓰러지고

선생님: 호호호 여러분 학교 폭력을 나쁜거에요 아셨죠? 

친구2: 아무래도 저인간 이중인격자야… 골름 같은거….

선생님 누가 나한테 골름이래!~!~!!!!!!!!!!!

친구4: 어쨌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

도망간다

Scene1 종료…
 
 

 

 

 

Scene 2 집
 
종: 딩동
엄마: 누구세여?
주인공: 저에요
엄마: 성적표 내놔….
주인공: ? 네?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….
엄마: 거짓말하지마 벌서 윤하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
주인공: 어머님 알랴뷰~
엄마:일단 들어와라…
아빠도 오늘 일찍 오신다고 하셨다

주인공 헉 어마마마~ 제발 소자 살려주시옵소서

엄마 소자 어찌 그런 말씀 하신단 말씀입니까? 얼른 성적표 꺼내요!

주인공 성적표 꺼낸다……
엄마 에라 이! 이놈아 공부 좀 열심히 하지!!! 넌 좀 맞아야 되

동생: 오~ 형/오빠 그때 학원 땡땡이 친 거 걸린 거야?

엄마: 모?! 요놈의 쉐키! 학원도 땡땡이를 쳐?!

동생: 엇! 그것 때문에 혼난 거 아니 였어?! 그럼 형 방에 있는 야한 잡지때문이야?

엄마: 아~~~ 혈압!!! 이눔이 죽을려고 환장했구만

주인공 너 제발 입 싸물어!!!! 

벨 

아빠 여보 나왔어요~

엄마 오 여보 이놈 성적표 좀 봐요 ㅜㅜ

아빠 이게 모야? 몬놈에 c가 이렇게 많아?

엄마 c는 70점대에요… 이놈 요즘 공부는 안하고 맨날 놀기만하고 여보 어떻게요!~!

아빠 어떻하긴 몰 어떻게 맞아야지 너 매가지고 와!

파리채 가지고 온다

아빠 너 장난하냐? 여보 매좀 가져와요

엄마 청소기 가져온다

아빠: 여보 이런 놈은 청소기로 때리면 청소기가 아플까 봐 못 때리겠어 

     동생! 매 가져와

동생 목검 가져 온다

주인공 !!!!!! 엄마!! 저 죽어요!!!ㅜㅜ

아빠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
1대 맞는다

엄마 여보 더 씨게 때려욧!

1대 더 맞는다

엄마 여보….

1대 더 맞는다 

엄마 여보! 그만해요 애 잡겠어요!! 여보~~~ ㅜㅡ

아빠 이거 놔요 이런 자식 필요 없어!!!

엄마 여보 차라리 날 때려요!!

동생: 형/오빠! 그냥 잘못했다고 해! 형 그때 저금통에서 3000원도 슬쩍한것도 있잖아!

아빠: 모!? 이놈이! 넌 오늘 최소 사망이다!!!!
엄마: 여보 애 잡겠어요! 

주인공 흑흑!! 됐어요 이제!! 이런 엄마도 아빠도 다 필요 없어!!

아빠: 저거 봐 이 놈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!

주인공 저 집 나갈꺼에여!!

아빠 그래 나가 나가!! 너 같은놈 필요없어!!!!!!

엄마 너 빨리 싹싹 빌어!

주인공 싫어요 이런 가족 다윈 필요없어요!!

나간다 

엄마 운다

동생: 으이구~ 다 큰 것이 집이나 나가고~ 걱정 마세요~ 곧 돌아올 거에요 ㅋ

아빠: 너도 성적표 가져와봐

동생! 헉!

동생 아빠에게 성적표 보여드린다

아빠성적표 본다

아빠: 여보 매가져와….

 

scene2 끝
 
 

 

 

 
Scene3  밖
 

주인공 아씨 엄청 춥네….

핸드폰 을 꺼내서 전화한다
친구2 여보세요
주인공 야 나 집 나왔어! 좀 돈좀 가지고 나올수 있냐?

친구 미안 귀찮다
전화가 끊긴다
 

다른칭구한테 전화한다 

 

친구1 여보세여
주인공 야 나 결국 집 나왔어!ㅜㅜ
친구1 엇 너도? 나도 혼나서 집나왔어
주인공 너희 엄마가 너 포기했다면서?

친구1 자극줄려고 한말이였데…

주인공 그래? 그럼 만나자 콤비니 앞으로 와~

친구1 ㅇㅋ
친구 만난다
 

친구 아씨 추워….

불량배1 안녕 친구들?

주인공 왜 그러세요?

불량배2 왜 그래? 무서워하지 말고 본능에 충실해~ 우훗
주인공: 저 사람 게이 인가 봐

친구 1야 쫄지마 쫄지마 이럴 때 일수록 당당하고 용감하게
불량배2: 야! 야! 야!!! 너! 얼마 있어?

친구1 왜? 삥 뜯으려고?!

불량배2: 아씨 너 맞을래?!

친구: 아니요.. ㅈㅅ합니다
불량배3: 너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3대씩이다

불량배 친구1의 주머니를 뒤진다..

불량배2흠 12500원이군……
불량배1 모? 후후훗 그래? 그럼 맞아야지!!! 근데 몇 대 맞아야 되!?
불량배2: 바보야 니가 10원에 3대씩 하니까 계산이 애매하게 되잖아!

불량배: 그냥 10원에 1대씩 때린다 자 몇 대 때려야 되지?

불량배2: 야 그냥 돈만 받자 짜증난다

친구1 네네 네! 다 드릴께요 다 요~~~ 잘생긴 형님!

불량배:나 여자거든!!!!!

불량배:ㅋㅋㅋ 근데 ~ 이놈 말좀 통하네

주인공: 쫄지말라면서~

친구 (소곤소곤) 웃어…웃어…야 죽기 싫으면 웃어

불량배 보스 야 임마 우리가 그냥 너희 돈을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고 요거(담배)랑 바꾸자

친구:…..

불량배1 한번 펴봐~ 천국의 맛을 보여주지

친구: 감사합니다 콜록 콜록
불량배: 어때?!ㅋ

친구: 우오~~~~~~

불량배 아 이놈 맘에 드네? 야 거기 너도 한대 피지?
주인공: 안돼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 담배 피지 말라고 하셨어요

불량배4: 임마! 너 집 나온 거 맞지?? 근데 부모님 말을 왜 들어?! 앙?

주인공: 그래도 저를 낳아주셨잖아요

불량배2: 넌 실수로 난 게 틀림없어! 아니면 왜 귀한 자식을 내 쫒겠어! 안 그래?

불량배3 맞아 우리 엄마도…. 나 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 먹은 게 후회된다면서 날 혼냈지!
불량배4 맞아! 자식을 낳으면 책임 져야지 욕하고 패기나 하고 말 야! 그래도 그게 부모야?!

친구: 어라? 생각해보니까 그러네?

주인공: 아니야.... 그래도….

불량배1 야야야 임마 우리 만큼 너 고민 잘 알고 공감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?!
불량배3: 맞아 어른들은 우리말은 애들이니까 하고 귀찮아하고 듣지도 않아!

친구1 맞아! 부모 다 필요 없어!! 어차피 우리 상관하지도 않는데! 모!!! 그냥 우리끼리 자유롭게 살자!!! 우후훗!!!
주인공: 아… 그래도 그게 아닐꺼야…. 

불량배2: 야 그래~ 그럼 너희 부모님이 너 그렇게 걱정하시면 왜 너 안 찾고 있어?ㅋㅋ
불량배4 맞아맞아

주인공 그건………에잇 나도 몰라! 담배는 나쁜 거에요! 

주인공 도망 간다
Scene3 끝….

주인공 뛰고뛰고 또 뛴다… 숨이차고 지치고 춥다…..

주인공: 아이 추워 배도 고프고…. 졸립다…. 엇 저기 건물 문이 열려있네?

한번 가봐야지

교회 안에 들어간다……  아무도 없다 

목사님: 거기 누구 있어요?

주인공: 아씨! … 아…… 죄송해요 밖이 너무 추워서

목사님:? 집에 가면 되잖아?

주인공: 사실 그게…. 성적 때문에 집에서 쫒겨났아요

목사님: 그게 정말이니? 네가 집에서 나간 게 아니고?

주인공: 모…… 그야 제가 나오긴 했죠
목사님: 부모님이랑 싸웠나 보구나….

주인공: 쳇! 부모도 아니에요 성적 때문에 애를 무슨 골프 체로 패고!

       엄마는 옆에서 “여보 더 때려요” “야호!” 이러면서 응원했어요……
목사님: 하하하 하
주인공 웃을 일이 아니에요…. 진짜 에요 아빠가 매 가지고 오랬더니 목검 가지고 왓다 말이에요! ㅜㅜ

목사님: 내가 봤을 땐 너희 부모가 널 아주 무척 사랑하시는 거 같은데?

주인공: 아저씨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목검으로 패요?

목사님: 아니…… 만약 너희 부모님이 너 한 테 관심이 없다면 그렇게 참견하시겠니?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…
주인공: 꼭 공부 잘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

목사님: 그렇긴 하지만 너희 부모는 네가 걱정되시는 거야 누구보다 너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시거든... 널 낳아주시고 매겨주시고 재워주시는 은혜를 생각해봐라

주인공: 엄마가 절 낳아서 후회한대요…. 그리고 다른 아줌마들은 자기 자식 못해줘서 안달인데 우리 엄마는 맨날 요구만 해요

목사님: 그래? 아저씨는 말이야 사업이 3번이나 실패했단다…..

        아저씨한테는 딸 이 하나 있지…. 그 아이가 사탕을 그렇게 좋아한단다….

        근데 아저씨는 사줄 돈이 없었어…. 아저씬 정말 가슴이 찢어졌단다….

        그래도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아빠 사랑해요 할 때 아저씨는 정말 너무 행복했단다…. 
주인공: 그래요? 저희 엄마는 제가 사랑해요 하면 징그럽다고 하셨는데….

목사님: 그 사랑해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었던지…. 그래서 아저씨는 매일 이 자리에 와서 그분에게 울면서 원망도 하고 부탁도 했단다.
주인공: 누구요?

목사님: 너 혹시 예수님이라고 아니?

주인공: 아 들어봤어요

목사님: 너도 힘들 땐 그분에게 기도해보렴 도와주실 거야….

주인공 전 예수님 안 믿어요 

목사님: 그래?! 그분은 널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?

주인공:예수님은 죽었잖아요—그리고 그 사람이 절 어떻게 알아요?

목사님: 후후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에 대해 잘 아셨단다~ 그리고 너희 부모님처럼 너에게 만은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
노래… 아주먼옛날….

주인공: 그렇군요…… 제가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군요….

목사님: 예수님 뿐만이 아니야…. 너희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방금 만난 나에게도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끊을 수 없게 된 유대란다…
주인공…. 노래 사랑받기위해 태어난사람 후속곡

주인공 감사합니다 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사과드릴께요!

목사님: 그래 그래.. 근데 잠깐 가기 전에 이 종이에다가 너 이름하고 전화번호 학교이름 좀 적고 가라…
주인공:새신자 리스트?!아… 네….ㅋ.

